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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6.(화) 조간 배포 2023. 12. 22.(금) 15:00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 돋보기➀]

“소액생계비대출” 
13.2만명에게 915억원 지원

복지·취업 등 재기지원 16.2만건도 병행
  - ’23.3.27일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이후 9개월간(3.27~12.15일) 총 13.2

만명에게 915억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지원

  - 자금 지원뿐 아니라 복지연계, 취업지원, 채무조정 연계, 휴면예금 찾기,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등 복합상담을 통한 16.2만건의 재기지원도 병행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23.3.27(월)에 출시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통해 13.2만명에게 총 915억원(3.27.~12.15. 기준)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대출 157,260건으로 50만원 대출은 103,284건, 

자금용처가 증빙된 50만원 초과 대출은 28,387건, 평균 대출금액은 58만원

으로 나타났으며, 최초대출 외에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추가대출도 

25,589건 이루어졌다. 

【소액생계비대출 지원 현황 (단위 : 건)】

구분
전체 대출 건수

평균 
대출금액

총 지원규모최초 대출
추가 대출*

50만원 50만원 초과

누 계 157,260 103,284 28,387 25,589 58만원 915억원

* 최초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 대상 최대 50만원 추가대출 지원(‘23.10.4일~)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합상담을 받도록 하여, 단순히 자금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신청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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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은 약 9개월 간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에게 복지연계, 취업

지원, 휴면예금 찾기, 채무조정 연계,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등 162,390건의 

복합상담을 제공(3.27.~12.15. 기준)하였다. 

【복합상담 지원 현황 (단위 : 건)】

구분 채무조정 복지연계 취업지원 휴면예금
불사금 
신고

채무자
대리인

합계

누 계 35,006 12,592 7,080 22,586 8,969 76,157 162,390

  실례로, 주방에서 일을 하다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아 생계비가 부족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분에게는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의 복지

제도를 안내하였으며, 

  아르바이트와 대출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다 연체가 발생한 대학생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여 연체 해결방법을 찾게 해주었으며, 

  일용직 근로자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안정적인 직장으로 취업을 희망

하던 분에게는 구직을 연계 하는 등 자금지원을 통해 어려운 상황이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 있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복합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경제생활이 

근본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게 된 경우도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금년과 유사한 규모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및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금융 

이용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복합상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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